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10

감사 헌금 CD $55

십일조 헌금 CD $115

장년 출석 11명

어린이 출석 14명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등록: Rev. David Ferguson/윤선희(죠세프,제임스,예수와)
     
2.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룹토의: 주일 오후 7시 

3.  요한복음 성경공부 : 주일 예배 후 지하친교실

4. 재정부  이재성 집사             예배부  박재석 집사
     친교부  - 한소연 집사             교육부  김현실 집사 
                       
5. 할렐루야 나잇: 10월 31일 (수)  5PM - 7PM

                 

                                              
                                               2018. 10. 21.   64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어린이교회)  신명기 5:7-10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1)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9-12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을 제어하라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신 5:7-10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오직 하나님만 사랑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벧전 2:9-12 다함께
설 교 아름다운 덕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어느 곳에 소속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권한과 의무를 줍니다. 학생이 되어 학교에 

소속되는 것이나, 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가 어는 

곳에 소속되지 못했다고 여길 때 우리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거류민과 나그네같은 너희’ 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와 같이 

낯선 타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겐 ‘거류민과 나그네같은 너희’라는 성

경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며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정착민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

정한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 걸맞는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게 하셨

을까요? 오늘 분문은 바로 그에 대해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

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원하

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덕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뜻이 결코 아

닙니다. 이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뜻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인

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 말씀 또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

하다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입니다. 즉, 때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 세상에서

는 악함으로 비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의 선함을 끝까지 지켜 나감(선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함으로 세상이 자신의 기준이 잘못되었

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다트머스 한인교회

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트머서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